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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7. 29.(금) 11:00 배포 일시 2022. 7. 29.(금) 11:00

담당 부서 방위산업진흥국 책임자 국  장 김진홍 (02-2079-6400)

방산일자리과 담당자 과  장 홍수미 (02-2079-6440)

특화형 방산혁신클러스터의 시작, 드론 분야부터

- 방위사업청·대전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 체결 -

❍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7월 29일(금) 대전

시청에서 드론 특화형『방산혁신클러스터』를 대전지역에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식 개요 】

▪ 일시ㆍ장소 : 7.29.(금) 11:00~11:30, 대전시청(대회의실)

▪ 협약 당사자 : 방위사업청장, 대전시장

▪ 주요 참석자

- (방위사업청) 2명(방위산업진흥국장, 방산일자리과장)

- (대전시) 2명(과학산업국장, 미래산업과장)

- (육군) 3명(육군 교육사령관, 드론봇전투발전센터장 등)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명(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대전사업단장)

- (대전테크노파크) 2명(대전테크노파크원장, 지능형로봇센터장)

❍ 이번 업무협약은 올해부터 방위사업청과 대전광역시가 협력하여 

국방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하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역 

산·학·연·군 대표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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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미래전장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게임체인저로써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 드론은 세계 최고 대비 

89%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요 구성품을 아직 수입부품에 의

존하고 있고, ‘20년 기준 드론 기업 배출 수(數)도 세계 7위에 머무

르고 있어 국내 드론 관련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더욱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응하여 드론분야를 특화할 대전지역은 국방과학연구소,

육군 군수사 등 다수의 국방관련 기관과 방산업체 230여개가 

집적되어 있으며,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30여개의 드론 관련 기업이 소재하고 있고 2021년 

2월 드론특구로 최종 선정되는 등 드론분야 특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고 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중심 방위산업 발전을 선도할 거버넌스로 

산·학·연·군 대표로 구성된 지역협의체가 운영되고, ‘대전 

클러스터 사업단’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설치되어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은 2026년까지 드론분야 

특화개발연구소 운영, 인프라 구축, 일자리 특화 사업 등에 총 

490억 원(정부 245억 원, 지자체 245억 원)이 투입된다. 향후 

방위사업청과 대전시는 관련기관과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을 

내실화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사업 및 기업을 발굴하는 등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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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통해 지역 방산

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국방 첨

단전략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는 국방 첨단전략산업 중 드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방산기업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방 

드론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기존 

경남·창원 클러스터를 포함하여 지역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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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구축 계획】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종합지원센터 구축(안)】

【 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업무협약식 사진】

추가 예정


